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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와 전공의 집단 사직·파업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상황은 수술 취소와 응급의료 제한 등의 임상 운영의 불안정성을

초래하였고, 임상 진로를 준비하는 보건계열 학생들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켰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대학 현장에서는 취업 준비의 장기화, 

또래 비교에 따른 심리적 부담, 정신건강 상담 수요의 증가가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취업불안 경험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

성을 분석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취업 관련 인식과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맞춤형 지원전략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1. 연구 설계 : 간호대학생의 취업불안 경험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Q 방법론을 적용한 탐색적 연구

2. 연구 방법 : 문헌고찰과 반복 검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취업 불안 관련 진술문 35개(Q-sample)를 구성

인천 소재 간호학과 학생 40명으로 대상으로 2025년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자료수집하였음. 9점 척도 강제분포로 진술문을 분류하고,                                  

QUAN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주성분 요인 추출(고유값 ≥1.0) 및 varimax 회전을 실시, 설명력을 기준으로 요인 수를 확정함

간호대학생의 취업 불안은 5개 유형으로 유형화되었으며, 전체 변량의 40.7%를 설명하였다. 제1유형은 ‘대외활동 소극형’, 제2유형은 ‘냉소적

자기주도형’, 제3유형은 ‘성장지향 조급형’, 제4유형은 ‘자기신뢰 전략형’, 제5유형은 ‘교육환경 불만족형’으로 명명하었다.

1. Q 표본 분류 분포도

2. 대상자 일반적 특성

•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취업 불안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성격 유형별 맞춤형 진로 상담과 취업 불안 완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제1유형 ‘대외활동 소극형＇에게는 비교과프로그램 및 대외활동 연계를, 제2유형 ‘냉소적 자기주도형＇에게는 수용 및 가치기반
중재를, 제3유형 ‘성장지형 조급형＇에게는 실습 및 인턴십의 경험 축적의 기회를, 제4유형 ‘자기신뢰 전략형＇에게는 셀프리더십 역량 강화를,
제5유형 ‘교육환경 불만족형＇에게는 은 교육 환경 개선 제도적 신뢰 회복을 위한 대학 차원의 구조적 접근이 요구된다.

• 본 연구는는 간호대학생의 취업 불안을 단일 차원으로 다루는 접근을 넘어, 유형에 따른 세분화된 진로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향후
진로지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상담 개입 시 유형 기반 맞춤형 접근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일
간호대학교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간호대학생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을
확대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3. Q 유형의 형성

4. 유형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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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고윳값 6.78 3.86 2.17 1.98 1.46

분산(%) 16.9 9.7 5.4 5 3.65

누적분산(%) 16.9 26.6 32 37 40.7

참여자 수(명 9 8 9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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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이름 인원 MBTI 특징 요약

제1유형 대외활동 소극형 9명
I(77.8%)
F(77.8%)
P(88.9%)

대외활동 부족, 낮은 전공 만족도, 직업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갖고 있으
며 명확한 진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함

제2유형 냉소적 자기주도형 8명

I(62.5%)
S(62.5%)
F(62.5%)
J(62.5%)

현실적인 진로 전략을 세우는 능동성을
보이지만, 직업 전망에 대한 회의감과
전공 선택에 대한 후회를 갖는 유형

제3유형 성장지향 조급형 9명

I(55.6%)
S(88.9%)
F(77.8%)
J(66.7%)

전공만족도는 높고, 평균연령이 가장 낮
음. 취업 경쟁력에 불안과 조급함을 느낌.
계획적 준비, 실행력과 성실성을 지님

제4유형 자기신뢰 전략형 8명
E(62.5%)
F(75%)

P(62.5%)

명확한 진로목표, 전략적 준비, 자기 확
신 기반으로 취업 불안 능동 조절. 남학
생 비율이 가장 높음

제5유형 교육환경 불만족형 6명
E(66.7%)
T(66.7%)

임상실습 기회, 교육 환경 한계를 취업
경쟁력 저하 원인으로 인식. 불만족이 진
로 불안으로 이어지는 유형


